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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인도 동물원에서 한 남성이 원숭이를 유인한 뒤 구타와 폭력 등 학대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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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동물원에서 한 남성이 원숭이를 유인한 뒤 구타와 폭력 등 학대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현지시각) 프리프레스저널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인도 구자라트주(州) 아마다바드의 칸카리아 동물원에서 압둘이라는

한 남성이 원숭이를 음식으로 유인한 후 슬리퍼로 때리는 장면이 포착됐다.

당황한 원숭이는 도망쳤지만, 압둘은 지속적으로 같은 행동을 반복했다. 위협을 가하며 폭력을 행사하고 계속해서 폭행을 하는

등 원숭이 학대는 계속됐다.

 

이후 해당 장면은 주변 방문객에 의해 촬영됐고 확산되면서 현지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또한 동물원 방문객들은 즉시 압둘

을 신고했고, 동물원 관계자가 현장에 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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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자는 압둘의 행동에 문제를 제기하며 반성의 의미로 두 손으로 귀를 잡고 수십차례 '앉았다 일어나기'를 지시했다. 

이후 압둘이 원숭이를 폭행하는 장면부터 앉았다 일어나는 모습까지 동물 보호 운동가들에 의해 SNS에 공유됐다. 

동물 보호 운동가들은 영상을 공유하며 "압둘이라는 남성이 원숭이를 유인해 괴롭히고 때리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러한 잔인한

행위는 용납될 수 없으며, 심각한 법적 범죄다"라는 강한 비판을 덧붙였다. 

이어 "동물원은 이미 동물들에게 스트레스가 많은 환경이다. 압둘은 이러한 고통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며 "재발 방지를 위

해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동물원에서 동물을 때리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다", "즉각적인 신고와 조치가 이뤄져서

다행이다", "윗몸일으키기 정도로 반성했다고 보기 어렵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현지 매체들은 이번 사건이 동물원의 보안 및 감시 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당국은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

를 취하는 한편, 향후 유사 사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감시 시스템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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